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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Exposure factors for consumer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1980s. Such exposure
factors are important in risk assessment. Since the exposure/use patterns of consumer products in a country may
reflect its respective cultural, meteorological, and socio-economic circumstances, unique Korean exposure
factors for consumer products are needed. Such exposure factors are required for newly-enacted chemical
regulations in Korea. For this review, published papers and survey reports on exposure factors of consumer
products were examined for their assessment methodologies. 

Results: Investigation into exposure factors for consumer products used a variety of methods: home visit, online,
telephone, and mail surveys using questionnaires; face to face interviews; modeling using a constructed database;
and direct measurement. To collect more accurate exposure information or to check the reliability of the sampling
method, some studies were repeated using the same questionnaire, in-home observation, direct measurement of
usage, and videotaping. In Korea, nationwide exposure surveys were conducted five times over five years to obtain
Korean exposure factors.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5th-year study, the surveys were online questionnaires
and only the 5th-year study validated the accuracy of exposure information by re-visits and direct measurement.

Conclusion: Accurate exposure factors are an essential part of risk assessment to assure safe use of consumer
products. For better and safer management of consumer products, accurate exposure factors in Korea should be
assessed for various exposure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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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1년에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집단 폐손

상의 발병으로 112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359

명이 피해를 낸 후,1)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문신용 염

료에서 유해금속인 바륨과 발암가능 물질인 나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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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과 크리센이 기준치에 400-1000배 넘는 높은 농

도로 검출되어 피부암의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2) 기

술표준원은 생활화학용품 내 유해물질 검출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속눈썹을 붙이는데 쓰이는 접

착제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치보다 무려 1,800배가 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기도 하였다.3) Steinemann et al. (2011)4)은 미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의 생활용품 중에서 133

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검출하였다. 이중 미국 정

부가 독성 또는 유해한 물질로 분류한 것은 24종이

었으며, 제품 한 개에 평균 1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

물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처럼 생활화학용품 사용으

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이 국민 건강의 중요한 위해

요소로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 사용에 대

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에서는 관리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화학용품

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화평법에 근거하

여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에는 제품 혹은 물질의 노

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해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해성평가 수행에 필

요한 기초자료와 노출계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위해성평가는 환경 내에 있는 유해물질의 건강위

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

출평가는 노출의 정도, 빈도, 시간을 측정하는 과정

으로 위해성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생활용품의 노출평가는 직접적인 측정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설문조사, 가정방문 조사, 면

접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간접적

인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정확한 노출을 추정하고 다양한 노출 계수를 구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5-8)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연구

에서 얻어진 노출계수 자료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발간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출계수핸

드북이 미국에서 1989년에 처음 발간되었는데, 이

자료는 미국 EPA에서 다양한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때 적절한 노출계수를 적용하기 위해 이용되었다.9)

그 후 1997년과 2011년도에 보다 많은 노출계수를

포함한 핸드북을 발간하였다.10,11) 유럽에서는 2002

년에 ExpoFact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고,12)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노출계수핸드북을 발간하

였다.13) 2011년 발간된 미국의 노출계수 핸드북에 포

함된 내용은 물소비, 음식 이외의 섭취, 토양섭취,

호흡률, 피부면적, 체중, 음식물섭취, 모유, 활동패턴,

소비용품사용, 인생, 집의 특성, 상업용건물의 특징

등을 포함하고 있다.11) 이 중 소비용품의 사용에 관

한 노출계수는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소비용품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이에 의한 노출을 연

구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들어서야 보다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소비용품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인

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 알코올, 산 또는

유기용제 등이 들어있는 소비용품을 흔히 볼 수 있

다. 이런 화학물질은 소비용품의 유형이나 사용행태

에 따라 호흡, 섭취, 피수흡수 등을 통해 인체에 노

출될 수 있다. 그리고 노출 수준도 사용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의 경우 다양한 수준으로 노출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출계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가 발전하면서 환

경매체 중의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한 자료는 상당한

양이 축적되었으나,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

비 생활용품에 대한 각종 노출변수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노출

변수에 대해서 외국의 노출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종, 환경, 문화 생활습관 등 차이

에 따른 노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노출평가 결

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신뢰성 있는 위해성

평가나 각종 환경관련 국가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우

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신뢰성 있는 노출계

수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노

출경로 및 위해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생활화학용품의 과학적인 노출계수의 확보 필요

성을 설명하고 국내외 노출평가 조사방법에 대한 고

찰을 하기 위함이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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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품의 노출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용품의 다양한

노출 평가를 다룬 국내외 보고서와 간행된 논문을

중심으로 본 고찰을 수행하였다. 노출 평가에 이용

된 조사방법, 대상 소비생활용품과 인구군에 초점을

맞췄으며 구체적인 결과와 인자별 노출계수의 차이

등은 고찰하지 않았다. 

III. 결 과

1. 외국의 노출계수 평가 조사 사례

(1)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CTFA) (1983)14)

CTFA는 화장품 사용 및 노출에 관한 3개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47명의 여성 직

원과 그들의 13-61세 친척을 대상으로 1 주일간 전

향적인 (prospective)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조

사는 소비자 1,129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인

(retrospective)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조사는

9.5 개월 동안 미국 전 지역의 19,035명의 여성소비

자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9,684명만이 조사에

응하였다. 이 세 개의 조사에서 응답자는 주어진 시

간에 사용하는 다양한 소비용품의 사용횟수를 적도

록 하였고 이 결과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구분

하였다. 이 조사에서 평균 사용횟수는 각 화장용품

의 사용빈도에 응답한 사람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사용한 횟수를 모두 더하고 이를 응답한 사람의 수

와 조사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2) Westat Inc. (1987)15-17)

Westat은 1980년대 말에 세 개의 대규모 조사를 실

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와 그 대체물질 (carbon tetrachloride,
trichloroethane, trichloroethylene, perchloroethylene,

and 1,1,1,2,2,2 trichlorotrifluoroethane) 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정용 제품의 사용에 대해

두 단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동다이얼링

(random digit dialing)으로 국민 대표 집단을 섭외한

후 제품의 그림과 설문을 우편으로 보내어 조사하고

4주까지 응답이 없는 사람은 전화를 걸어 설문을 작

성하였다. 조사 연구를 위해 접촉한 총 6,790명 중

4,92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에는 지난 12개

월 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

하였는지, 한 제품을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나 사용했는지, 사용 후 얼마나 방에 남아있었는지,

보호기구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

째 조사는 가정용 청소제품에 관한 조사로 자동다이

얼링으로 섭외한 193가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조

사는 각 가구에서 지난 1년 동안 부엌과 화장실에

서 가장 청소를 많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하

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14가지 다른

청소 작업을 실시한 횟수, 각 작업을 실시한 시간,

가장 자주 사용한 제품, 제품의 성상, 작업과 연관

된 행동 등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한 자료

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30가구에 대해 재조사

를 실시하였다. 14가지의 작업 중 3가지에 대해서

횟수와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고 50명에 대해서는 8

가지 작업에 대해 4주간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초

기의 전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세 번

째 조사는 실내용 페인트에 관한 조사로 전화를 이

용하여 777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12달 동안 실내에서 페인트

를 사용한 가구가 208가구로 실제로 페인트칠을 한

사람을 조사하였고 실내 페인트 작업의 횟수, 걸린

시간, 페인트 사용량, 보호기구의 사용들을 조사하였

다. 30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성

을 검증하였다.

(3) Abt Associate Inc. (1992)18)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포함한 페인트 제거제, 수동

스프레이 페인트, 접착제 제거제의 라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4,997명을 추출하여 전

화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이들 제

품의 사용횟수, 사용시간, 사용량 등 사용패턴에 관

한 정보, 사용제품에 관한 정보와, 사용시 노출을 줄

이기 위한 예방적 행동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각 제품별로 사용한 적이 있고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에게는 별도의 우편설문지를

보내어 전화설문과 비교하는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

다. 이 조사결과는 조사 대상 인구의 구성에 따라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미국 성인인구 중 이런 제품

을 사용하는 비율을 추정하는데 이용되었다. 
(4) EPA National Human Activity Pattern Survey

(NHAPS) (19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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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APS는 미국 EPA가 실시한 인간의 활동에 관

한 설문조사의 일부 연구로서 어린이 2,000명을 포

함한 9,0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 미세

환경에 머무른 시간과 일부 행동에 대한 횟수와 시

간을 조사하였다. 이 자료의 장점은 미국 전역의 대

표적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설

문조사에 향수, 손톱 매니큐어, 데오드란트 등 3가

지 개인관리 제품과 방충제, 살충제, 가정용 세정제

를 포함한 9가지 집안관리 제품들의 사용 여부, 빈

도와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질문

은 설문조사 하루 전날에 이들 제품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묻는 것에 그쳤으며 제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특성을 고려한 질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

라서 일부 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노출계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

지 못했다.

5) Bass et al. (2001)20)

집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한 조사를 미국 애리

조나주의 107가구에서 실시하였는데 이 가구는 10

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살충

제를 사용한 가구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 대상은 무

작위추출에 의해 진행되었고 훈련을 받은 조사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가구원과 일대일 인터뷰를 하는 방

식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하

는 장소, 빈도와 농도, 살충제의 타입 등 사용과 보

관, 사용후 용기 처리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가

정에서 직접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방역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으며, 또한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살충제를 기록

하고 이들의 EPA 등록번호와 활성성분을 조사하였다. 

(6) Weegels와 van Veen (2001)21)

소비생활용품을 사용하면서 화학물질에 인체 접촉

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소비생활용품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방법으

로 노출평가를 시도하였다. 네덜란드의 Delft시에서

자녀가 있는 10가구, 부부가 사는 10가구, 혼자 사

는 9가구, 6명의 성인이 사는 1 가구를 대상으로 주

방용 세제, 다목적 세정제, 욕실세정제와 헤어 스타

일링 제품의 노출 평가를 하였다. 대상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3주간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사용일지에는 제품을 사용하

는데 걸리는 시간, 사용 시간대, 장소, 사용 목적 등

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참가자들에게 저울을

제공하여 직접 사용량을 측정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

여 이를 직접 관찰하고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3주후

에 재방문하여 재차 사용과정을 녹화하고 3주간의

사용일지를 수거하고 사용한 양을 측정하였다. 

(7) Loretz et al. (2005, 2006, 2008)22-24)

립스틱, 바디로션, 세안제 같은 화장품의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미국 10개 도

시에서 360명을 섭외하였고 대상은 이런 제품을 자

주 사용하는 19세에서 65세 사이의 여성이었다. 대

상 제품의 무게를 잰 다음 연구참여자에게 보내어

이 제품의 사용 과정을 2주일 동안 일지에 기록하

도록 하였고 2주 후에 남은 제품의 무게를 측정하

여 2주간 사용한 양을 측정하였다. 이런 조사방법은,

립스틱, 바디로션, 페이스 크림, 헤어스프레이, 스프

레이형 향수, 액체 파운데이션, 샴푸, 바디 워시, 고

체형 땀발생 억제제(antiperspirant)에 대해 2005년

실시하고22,23) 세안제, 모발 컨디셔너, 아이섀도우 등

에 대해 2007년에 실시하였다.24) 

(8) Hall et al. (2007, 2011)5,6)

자주 사용되는 6가지 화장용품 (샴푸, 바디로션,

치약, 데오드란트, 립스틱, 얼굴로션)의 사용과 노출

에 대한 확률적인 유럽 인구모델 구축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유럽 연합을 지리적으로 대표하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5개국이 선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European Toiletries and

Cosmetics Database (ETCD)가 사용되었고 일일 사

용량과 빈도에 관한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보조적으

로 Ian Smith Consultancy (ISC)와 Europanel 데이

터베이스들을 사용하였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2003-

2004년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ETCD와 ISC는 화장품의 사용과 빈도에 관한 자료

로 만들어졌고, Europanel 데이터베이스는 구매정보

를 이용해서 제품군별 총사용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 자료이다. 유럽 15개국 2.49억명의 거주자를 대

표할 수 있는 44,100가구와 18,057명의 개인 소비자

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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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사용하여 분석되었고 노출의 유럽 통계 인구

모델이 구축되었다. Hall et al. (2011)는 같은 방법

을 이용하여 5가지 제품 (헤어 스타일링 제품, 핸드

크림, 액체 파운데이션, 구강세정제와 샤워젤)의 노

출 모델도 개발하였다. 

(9) Sathyanarayana et al. (2008)25) 

영유아들이 유아용 개인위생관리 제품을 사용할

때 피부 노출로 흡수될 수 있는 프탈레이트와 소변

내 프탈레이트의 대사산물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베이비로션, 베이비파우더, 베이비 샴푸, 기저

귀크림, 베이비 물수건의 사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미국의 3개 도시에서 산전병원 (prenatal clinic)을 방

문한 163명의 어머니들에게 영유아들의 소변이 채

취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전까지 각 제품의 사용

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논문에는 노출

계수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10) Wu et al. (2010)26)

샴푸, 자외선 차단제, 화장품, 모발제품 등 30여종

의 개인 위생관리 용품의 사용 패턴과 제품 선택의

기준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

화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655 가구 중 605가구가 전화인터뷰 조사를 마쳤으

며 이중에서 453 가구는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구로 이들 가정에서 어린이 한 명과 부모 한 명

이 조사에 포함되었으며 151가구는 55세 이상의 어

른이 포함된 가구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어린이 그룹 (5세 이하) 55세 이하와 55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3년 동안의 조사를 통해 사

용패턴에 대한 변이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이 논문

은 그 중 첫 번째 해의 조사 결과이다. 사용빈도, 구

매빈도, 제품 인식도와 선호도 등의 노출관련 정보

와 함께 인구학적인 정보를 조사하여 이들간의 차이

를 비교하였다. 

(11) Wu et al. (2010)27)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살충제의 사용과 살충

제의 노출량에 영향을 주는 살충제 살포 방법과 살

포후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북부 캘리포니아의 5

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477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가 이루

어졌는데, 설문 전에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살충제

의 종류들의 종류와 사진이 담긴 패키지를 보내서

참여자들이 쉽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

문의 내용은 실내용 살충제와 옥외용 살충제, 애완

동물용 살충제의 사용에 관한 정보와 살충제를 뿌리

고 난 후 살충제의 노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

동 등에 관한 정보를 묻는 것이었다. 설문을 통해

얻어진 살충제의 사용량과 횟수, 노출패턴에 관한 정

보는 살충제 노출 모델링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12) Bennett et al. (2012)7)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집이 되지만 참여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시간이 많

이 소요되며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연구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서 제품사용과 그 사용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

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는
SUPERB (Study of Use of Products and Exposure-

Related Behaviors) 프로젝트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바

코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집안관리용품과 개인위생관

리 용품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내고 처음 방문해서

각 용품의 무게를 재고 1주일 뒤에 재방문하여 용

품의 무게를 다시 재어 각 용품의 사용량이 얻어졌

다. 47개 가정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16개월 동안

4번의 조사를 하였다. 참가자들이 부담을 덜 느끼면

서 제품 사용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

법으로 평가하였지만 바코드가 있고 이를 통해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은 50% 미만이었으며,

1주일의 기간은 모든 제품의 유의한 사용량을 얻기

에 적합하지 않았다.

(13) Biesterbos et al. (2013)8)

개인 위생관리 용품들에 함유되어있는 프탈레이트,

파라벤, 자외선 흡수제, 항균성분 등의 총 노출을 평

가하기 위해 네덜란드 51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지를 이용하여 32개의 용품에 대한 노

출평가를 하였다. 일반적인 소비자 노출평가에 사용하

는 용품의 사용빈도와 사용량 조사와 함께 사용장소,

환기 상태 등을 묻는 사용환경 인자와 개별 용품 사

용의 인자(사용 시간대, 부위 등)들을 조사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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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용품의 형태별로 다른 방

식의 질문을 개발하였다. 모발, 피부, 면도 용품의

경우에는 3개 수준의 사용량을 보여주는 사진을 이

용하여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스프레이의 경우 몇

번 스프레이를 하는지 마스카라의 경우 몇 번 바르

는지 등 제품의 특성에 맞는 질문을 개발하여 사용

량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3) Manova et al. (2013)28)

자외선차단제뿐만 아니라 화장품, 피부관리, 입술

관리제품 등 개인 위생관리 제품에 흔하게 화학적

자외선 흡수제를 사용되고 있다. 각 제품 내 이들의

사용량과 사용된 물질의 종류는 제품마다 다르며 시

간에 따라 변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스위스에서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지

난 일년간 사용해오고 있는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제품의 이름과 사용빈도 등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는 어른과 청소년·어린이를 위한 설문으로 2가지

버전으로 개발되었으며 각각 2000가구와 1500가구

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이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많

이 사용되고 있는 7개 제품군에서 116개 제품을 수

집하였다. 수집된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 유기화학물

질들의 종류와 농도를 분석하였지만 우편설문을 통

해 얻어진 소비자들의 사용횟수 사용량 등의 노출계

수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2. 국내 소비생활제품의 노출계수 평가 조사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상생활

에서 사용하는 소비자제품의 사용, 노출 패턴을 파악

하고 사용에 따른 노출량을 조사하기 위해 제품사용

에 따른 소비자의 노출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

행해 왔다.29-33) Table 1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소비

자 노출평가연구의 연차별 특성을 요약해 놓았다. 1-

4차년도 조사에서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각 제품

의 사용빈도(회/년), 사용시간(분), 사용량(g) 등의 노

출계수를 확보하였으며 조사대상 제품에 함유 가능한

유해물질 목록과, 노출알고리즘도 마련되었다. 5차년

도 연구에서는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으로 15개 시·

도를 조사지역으로 하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

존의 노출평가 대신 조사 숙련된 조사원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가구방문 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를 실행하였으며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근

거한 비례할당추출 (proportionate quota sampling)을

하였다. 2,500가구에서 3,3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고 이중 100가구에 대해서는 2차에 걸친 가정방문을

통해 사용빈도, 사용량을 직접 측정하여 이를 가정방

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는데 활용하였다. 

3. 우리나라 소비 생활용품을 규제와 관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생활용품의 특성에 따라 이들

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정부부처와 법령이 다양하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생활용품 중에서 화

장품류와 의약외품을 관리규제하고 있다. 의약외품

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여 인체에

대한 작용이 작지만, 화장품이나 공산품과 비교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이다. 약사법 제2호

제7조에 의해 그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1)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

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

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3)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

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등

을 포함하고 있다.34) 탈모방지제품, 치약, 데오드란

트, 가정용 살충제와 기피제, 살균소독제와 방역제제

등이 의약외품의 분류에 들어간다. 화장품법에서 화

장품에 들어갈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살균보조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에 대해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규제·관리하고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공법)은 기업의

품질경영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

리에 관한 것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산품의 안

전확보를 목적으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중 화학부문에 생활화학가정용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시험, 검

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대상 생활화학

가정용품 제품군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8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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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

2012년 11월 생활화학용품 관계부처 차관회의의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으로 이원화되었던

생활화학용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하였

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관한 안전

관리 사항이 화평법에 반영되었다. 소독제, 방충제

등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 화학제품은 화

평법 제2조 제16호의 위해우려 제품에 포함되어 위

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표시기준을 설정할 예정이

다.36) 화평법에 규정된 위해 우려제품으로는 기존에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인증대상 공산품인 8개 생활

화학가정용품들과 살생물제 (biocide)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 외 품목은 현재 별도로 관리되는 부처가

없이 안전확인절차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도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비관리 품목 사용으로 인한 사

고 방지를 위해 비관리 품목 11개 중 8개 품목(스티

커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

충제, 미생물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은 화평

법 시행으로 환경부가 주관하여 안전관리대상으로 지

정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IV. 결 론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소비생활용품의 노출평

가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는 않았지만 전화설문, 인터넷 조사, 면접조사와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

계수를 얻는 시도를 하였다. 현재까지 소비생활용품

의 노출 계수를 얻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은 없으며,

노출계수를 구하는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의 정

Table 1. Studies performed to obtain exposure factors of consumer products in Korea from 2008 to 2012 32-36)

Types of survey Study products Subjects (N) Results

1th year, 
2008

Online 
questionnaire

14 consumer products:
Shampoo, tooth paste, tooth whitening product, body 
cleanser, hair rinse, face cleanser, bar soap, fragrance, 
sun screen, hair spray, facial cream, bubble bath, hair 
gel, hair wax, perfume

10s ~ 50s
(2,000)

Exposure factors: 
Frequency(/year), time 
(min), amount(g)

2nd year, 
2009

Online 
questionnaire

20 children’s consumer product:
kid’s lotion, hand cream, balloon, straw, kid’s book, text 
book, pencil, eraser, paint, computer, glue, transparent 
tape, ruler, Colored paper, underwear, toilet trainer, 
electric mosquito repellent, insect repellent etc.

6-18 years old 
children

(6-12yrs 1,000, 
13-18yrs 1,000)

Exposure factors, 
chemical inventory in 
study consumer 
products, and exposure 
algorithm

3rd year, 
2010

Online 
questionnaire

26 cosmetics and personal hygiene products:
detergent, laundry detergent, nursing bottle detergent, 
bathroom cleaner, fabric deodorizer, mouth wash, hair 
lotion, face mask pack, nail lacquer, eye liner, lipstick, 
makeup remover, sanitary napkin, stretch mark cream etc.

20s ~ 50s 
women
(2,000)

Exposure factors, 
chemical inventory in 
study consumer 
products, and exposure 
algorithm

4th year, 
2011

Online 
questionnaire

newspaper, notebook, paper clip, binder clip, sign pen, 
white board marker and cleaner, highlighter pen, post-
it, clear file, keyboard, mouse and mouse pad, paper 
cup, plastic cup, bandage, toilet paper, potty seat, 
household insecticide aerosol spray, mosquito coil 
burner, remote controller

20s ~ 50s 
(2,000)

Exposure factors, 
chemical inventory in 
study consumer 
products, and exposure 
algorithm

5th year, 
2012

Questionnaire by 
home visit

5 cosmetics: Facial cleanser, tooth paste, shampoo, hair 
rinse, body cleanser
16 cleaning products: detergent, laundry detergents, 
deodorizer, antistatic spray, bathroom cleaner, toilet 
bowl cleaner, carpet cleaner, floor cleaner, leather 
conditioner, glass cleaner, metal cleaner, water pipe 
cleaner, shoe polish
3 paint products

> 15 years old 
(3,333)

Exposure factors and
accuracy determination 
of exposur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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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검증하는 추후 조사는 일부 연구에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소비생활용품 노출조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1-4차년도의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로서 대상이 성, 연령, 지

역으로 표준화 되지 않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전국단위 조사이지만 인터

넷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들

결과를 국민대표 노출계수로 보기는 힘들며, 이들 조

사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할 후속 조사도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조사 목적에 따라 생활용품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측정, 비디오 녹화 등 다양한 조사들을 통해 보다

정확한 노출계수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출계수 조사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와 가정방문 조사만으로 수행되었다. 소비

생활용품은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전화, 인

터넷, 가정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비교적 쉽

게 노출계수가 얻어진다. 그러나 자주 사용하지 않

거나 제품 사용이 사회인구학적 변수 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노출계수를 얻기 위

해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대상 선정과 조사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화학물질을 함유하

고 있는 생활화학용품,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제품들

을 사용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노

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사람의 건강에 끼치는 위

험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이런 화학제

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이다. 화평법의 제정으로 생활화학용품이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사용하는

국민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먼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노출경로별 평

가를 통한 노출계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뢰

성 있는 소비생활용품의 노출 계수를 얻기 위해 용품

의 용도, 사용인구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

한 노출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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